
동안 자동차로 가득했던 전주역 앞 백제대로가 사람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변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된다.
전주시와 전주푸른운동본부, 전주생명의 숲은 24일 전주역 광장과 첫마중길에서 시

민희망나무 헌수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인근 주민·상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마중길 시민희망나무 헌수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를 가졌다. 첫마중길은 이날 헌수자들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 것으로 사실상 준공된 셈이다.
첫마중길 조성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먼저 시민희망나무 헌수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을 만들고, 전주를 아끼는 후원자의 명예가 나무와 함께 자라나 생명의 숲을 만들 수 있도록 하
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속에 대동합굿과 새싹저금통 전달식, 플래쉬 몹, 생활문화 동호회의 공

연·전시·홍보·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진행됐다.
첫마중길은 이날 기념행사에 이어 앞으로도 문화장터와 벼룩시장, 버스킹공연, 예술경연대회, 이

동형전시장 운영 등 문화와 예술로 가득 채워져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품격을 드러내는 상
징적인 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된다.
그간 유동인구가 적고 수많은 자동차만 지나쳐가던 전주역 앞 대로에 첫마중길이 들어섬으로써 전

주역 주변 이미지를 과거 삭막했던 공간에서 사람과 문화, 생태로 넘치는 공간으로 개선시키고, 오랜
기간 침체됐던 역세권 경제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역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약 850m 구간에 조성된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

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민의 길이자, 전주의 첫
인상을 바꾸기 위한 길로 조성됐다.
시는 열차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과거 자동차와 유흥업

소만 눈에 들어왔던 전주역 앞 대로에 문화광장과 명품가로숲을 조성하고, 워터미러와 조형물 등을 설
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첫마중길을 자동차가 지나쳐가는 도로에서 사람과 문화로 가득한 거리로 만들어 역세

권 경제도 되살릴 계획이다.
첫마중길에는 또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시는 백제대로의 기존 직선형도로를 완만한 곡선으로 바꿨다.
이러한 첫마중길이 조성되면서, 서부신시가지 등 신도시지역으로의 경제와 소비 중심축 이동으로 유동인

구가 적고 문을 닫는 상점만 늘어났던 전주역 일대에는 지난 1981년 전주역이 현재 위치로 이전한지 30여
년 만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일례로, 첫마중길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부터 기존 유흥업소와 숙박업종의
위주였던 주변 상가에는 브랜드 커피숍과 음식점 등 새로운 업종의 가게가 들어서고, 인접 상가의 공실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도 첫마중길 문화광장에 워터미러와 화장실, 커뮤니티 공간, 휴게·편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
츠도 채워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전주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

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민의 길이자 전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길이다. 또, 길과 광장,
사람과 자연,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시민들의 마음으로 닦
은 길”이라며“그 진심이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 우거지는 전주
첫마중길은‘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길이자, 사람의 도시
전주의 상징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 마중길에는 명품광장과 가로숲을 함께 만들기 위한

전주시민들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에
는 고사리손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부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을 기억하는 엄마의 마음, 자녀결혼 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
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사업체의 확장 이전을 기념하는 기업
대표,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기원 등 수많은 시민들의 마
음이 담긴 총 1억6400여 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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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앞백제대로‘걷고 쉬는 공간으로’

헌수참여자 300여명모여
새싹저금통전달·플래쉬몹
전시·홍보·체험등진행

관광객맞이하는‘명품광장’변모
침체된역세권경제활성화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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